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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hat Health Education Program can be a competency strengthening 

program based on the training of excellent healthcare professional in the future by confirming that 

this paper is effective in improving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elf-leadership in health college 

students. Methods: This study was designed using the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test 

design. Sixty students were assigned either to the experimental group (30 students) or control group 

(30 students). Data were analyzed with χ2-test and t-test using SPSS/WIN 20.0 program. Results: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higher scores for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t=2.12, 

p=.038) and self-leadership (t=2.91, p=.007)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5 weeks after the 

program finished was supported b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cores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 These findings showed that the Health Education program has a significant effect on 

improving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he 

program can be used as a tool to promote the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and self-leadership of 

Health college students. Further studies are warranted to examine long term effects of health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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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인적 자본 중심의 지력 주도형 패러

다임이 지배하는 사회로서 과거에 비해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

을 보다 강조 한다[1]. 이에 대학은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통하

여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지식과 정보의 창출능력, 문

제해결능력, 자기관리능력, 협력적 학습 및 탐구능력, 매체활용

능력 및 다국 문화의 이해능력 등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교육 환경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2].

한편, 대학 시기는 사회진출 직전의 과정으로 성인다운 책임

과 역할 수행이 요구되지만 막상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

가기에는 학생신분이라는 반독립-반의존적 존재로서의 모호성 

때문에 혼자만의 능력이나 판단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타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궁극적으로

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하는 현실 속에서 물질적으로

나 정신적으로 많은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3].

특히, 보건계열 대학생의 경우 타 학과에 비해 과중한 시험

이나 과제로 인한 학업 및 임상실습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학시기 올바른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부

정적인 자기 평가를 하게 되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트

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 하게 되며[4], 복잡한 임상상

황에서 관련 업무를 효과적이고 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

학적 근거를 문제해결과정에 적용해야하는 경우가 많은 보건관

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한 경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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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의 저하 뿐 아니라 업무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5]. 따라서 보건계열 학생들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저학년부

터 반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아정체감은 타인과 다른 고유한 개인의 개별성, 독자성의 

의식 또는 자각을 의미하며, 외적 변화와 내적 갈등에 직면하면

서도 일관된 자기로서 계속 존재하려하는 주체적인 자아의 통

합과정을 의미한다[6]. 자아정체감이 강한 사람은 비록 다른 

사람과 동기, 흥미, 가치 등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자기를 어디

까지나 다른 사람과 분리된 ‘독특한 개인’으로 자각하여 자기일

관성을 갖고자 한다[7]. 이러한 자아정체감은 건강에 위협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일관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보건의료인

이 갖춰야 할 자질중의 하나라 생각된다.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대학생활 적응의 주요

영향요인이며[8]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일상생활 속에서 문

제 상황들에 직면하였을 때 효과적이고 적응적인 대처방안을 

찾아내려는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적 과정[9-11]으로서 참여

와 자기성찰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셀프리더십은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영향을 미치

는 과정, 곧 정신적․신체적․사회적으로 자기 자신의 여러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성과 지향적인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다[12-13]. 이는 개개인이 전문직으로서의 업무처리 능력을 

발휘하여 업무성과를 높이고 성과와 목표에 따라 자율성과 권

한을 부여해 창의성과 상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

다[13-14]. 실습과 같은 참여 학습의 기회를 많이 경험할수록 

셀프리더십과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므로[5]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게 될 보건계열학생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

강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여 학습은 참가자가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과 기

술을 도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교수법중의 하나이다[15]. 이는 

학생에게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개념들을 실제적 상황 속에서 실

천적 지식, 기술 및 가치관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16], 다

양한 대상자들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효율적인 대인관계 경험을 

유도하여 긍정적으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17, 18]. 또한, 자기이해 및 통제를 통한 자기성장의 기회를 

부여하여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킨다[19- 20].

지금까지 전공교육과 연계한 참여 학습에 관한 연구는 간호

학 분야에서는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공연계 학습의 경험

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21]와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학 전공연계 사회봉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22] 단계 수준으로 그 효과에 대한 양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전공협력 간 참여 학습이 보건계열 학생

의 자아정체감, 문제해결능력 및 셀프리더십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건강교육 프로그램 참

여 학습이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 문제해결능력 및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함으로서 실무역량을 갖춘 보

건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강교육 프로그램이 보건계열 대학생의 자아정

체감, 사회적 문제해결 및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

기 위함이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건강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

아정체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건강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

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건강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셀

프리더십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Methods

1. Study Design

본 연구는 건강교육 프로그램이 보건계열 대학생의 자아정체

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

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적용한 유사실험연구이다.

2. Participants and Sampling

본 연구의 대상자는 D대학교의 보건계열(간호학과, 임상병

리과, 방사선과) 재학생을 편의 표출하였다. 해당학과의 동의를 

받아 학과 게시판을 이용하여 모집하였고 교내 유사한 다른 교

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의사소통 및 상호협력이 불가능

한 자,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로 프로그램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

고 판단되는 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학생들의 건강상태는 연구자가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

다. G Power 3.1.2 [23]를 이용하여 두 집단의 평균에 대한 

차이검정에서 김원경 등(2015)[19]의 연구결과에서 구해진 효

과크기(effect size) d=0.8, 유의수준(alpha) .05, 통계적 검정

력(power) .80으로 설정하고 산출한 결과 필요한 표본수는 각 

집단별로 26명으로 산출되었으나 중간탈락자 10%를 고려하여 

30명씩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프로그램

에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30명은 실험군으로 하였고, 연

구 참여에는 동의하였으나 프로그램에 참여를 동의하지 않은 

30명의 학생은 대조군으로 선정하였으며 두 집단 모두에서 중

간에 탈락한 경우는 없었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1041490-20161010-HR-003)승인을 받

아 진행하였다.

3. Instruments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는 설문지로, 

자아정체감은 박아청[24]이 개발한 60개 문항의 5점 Likert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박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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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의 Cronbach's α=.92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96이

었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최이순[25]이 번안한 개정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SPSI-R) 도구로 52개 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

이순[25]의 Cronbach's α=.90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94이었다.

셀프리더십은 김한성[26]의 도구로 18개 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도구의 개발당시 Cronbach’s α는 .87이었으며 본 연구

의 Cronbach's α=.85이었다.

4. Intervention

4.1 Development of health education program

본 연구에서 적용한 건강교육 프로그램은 보건계열(간호학

과,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학생들을 위한 전공연계 프로그램으

로 강의와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풍부한 교수 4인이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계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목적을 논의하였다.

먼저, 연계프로그램은 보건계열 중에서 임상에서 접촉의 기

회가 많은 간호학과,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학생이 서로 연합하

여 지역사회 주민에게 건강관련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고자 구

성하게 되었다.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실질적인 실행과 지역사회에의 기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세 학과가 연합하여 진행하기

로 합의됨에 따라 건강교육 프로그램은 교내교육과 현장형 실

습 적용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지역사회 대상자에게는 실질적으로 필요

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 대상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다. 다문화 가

족지원센터에서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센터 관계자 

1인이 담당하는 가구 수가 많아 충분한 교육이 제공되기보다는 

책자를 이용한 방문교육서비스 수준으로만 제공[27]되고 있어 

대학교육의 지역사회연계를 통해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고

자 계획되었다.

4.2 Content and structure of health education 

program

첫째,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결혼이

주 여성을 위한 임신, 출산, 영아 및 모성 건강관리에 관한 정

보와 기초건강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수반되어지는 활

력징후 측정법, 혈액검사, 소변검사, 골밀도 검사법 등에 관한 

교내교육(이론, 실습)과 현장형 실습적용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프로그램의 중재 기간은 실습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성

이 확인된 선행연구[19, 28]를 참고하여 교내교육은 주 1회 60분 

4주간 이루어지고 현장형 실습은 120분간 1회 실시하였다.

셋째, 교내교육 프로그램은 4회에 걸쳐 총 240분간  소그룹

(1팀당 6명씩) 형태로 이루어졌다.

1회차: 건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활력징후 

측정에 대한 이론 및 실습

2회차: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교육내용(임신, 분만 및 피임법

에 관한 이론 및 교내 시뮬레이션 실습)

3회차: 성관련 질환의 종류 및 감염관리에 관한 이론 수업과 

대처방법에 관한 소그룹 토의

4회차: 혈액검사(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소변검사 및 

골밀도검사 방법에 대한 이론 및 실습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수

자는 프로그램을 매 회마다 도입기(5분)-본론(45분)-정리기

(10분)로 진행하였다. 

도입기에서는 건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참여 학습의 의미와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본론에서는 소그룹별

로 상호협동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과 팀원 간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긍정적 격려를 제공하고 학

습한 내용이 현장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각 팀이 목적을 가지고 세운 계획에 의

해 활동을 선택하고 수행하도록 하였다. 정리기에서는 각 회기

별 교육의 중심 내용과 현장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

요내용을 상기시켰으며, 자신의 역할 및 책무, 자신의 모습에 

대한 성찰 내용을 매 회 작성하고 그에 관해 토의하고 질의 하

는 시간으로 마무리하였다. 

넷째,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은 1회 120분간으로 교내에서 

진행된 교육내용을 결혼이주여성에게 직접 교육하고 적용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교수자는 현장실습에도 함께 참가하여 교

내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소그룹별로 결정한 팀원이 

각자의 역할을 목표한 그대로 수행하도록 독력하였다.

5. Data Collection

자료 수집을 위해 D대학교에 재학 중인 보건계열 학생에게 

연구의 목적과 진행절차를 충분히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의사

를 밝힌 자를 대상으로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으며 설문

지는 자필로 작성되었다. 설문내용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

나 개인적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하였

다. 연구는 2016년 10월 20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사

전조사, 중재 제공, 사후조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전조사는 

프로그램 시작직전에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셀프리더십을 수집하였으며, 실험군에게만 5주

간의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사후검사는 실험군은 프로그램 종료 

직후, 대조군은 사전 조사 5주 후에 일반적 특성,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셀프리더십을 수집하였다. 매 자료수집

시마다 연구 참여자 모두에게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되었다.

6. Data Analysis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통계 분석의 유의수준은 a= .05로 하였다. 종속 변수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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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60)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30) Cont. (n=30)

χ2or t p
n (%) or M±SD n (%) or M±SD

Gender Male 3(10.0) 6(20.0)) 1.19 .274

Female 27(90.0 24(80.0)

Age(yr) 20.67±1.94 20.90±2.02 -0.46 .704

Grade(yr) First 8(26.7) 7(23.3) 0.80 .849

Second 10(33.3) 11(36.7)

Third 6(20.0) 8(26.7)

Fourth 6(20.0) 4(13.3)

Satisfaction on Major Dissatisfaction 2(6.7) 3(10.0) 0.22 .895

Satisfaction 23(76.7) 22(73.3)

Very satisfaction 5(16.7) 5(16.7)

Club activity Yes 19(63.3) 19(63.3) 0.00 1.000

No 11(36.7) 11(36.7)

Hope for the employment field General hospital 23(76.7) 22(73.3) 0.09 .766

others 7(23.3) 8(26.7)

Motivation for admission Employment guarantee 9(30.0) 8(26.7) 0.29 .866

Aptitude 5(16.7) 4(13.3)

Stable job 16(53.3) 18(60.0)

Academic performance 2.99≥ 8(26.7) 4(13.3) 1.68 .433

3.00 ∼ 3.99 18(60.0) 21(70.0)

4.00≤ 4(13.3) 5(16.7)

Perceived health state Unhealthy 4(13.3) 5(16.7) 3.13 .215

Moderate 11(36.7) 5(16.7)

Healthy 15(50.0) 20(66.6)

Current residence Parents’s house 7(23.3) 6(20.0) 0.10 .754

Studio or flat 23(76.7) 24(80.0)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1.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규성 가정은 히스토그램, 왜도, Kolmogorov-Smirnov (K-S) 

test를 통해 검정한 결과 모든 변수가 정규성을 충족하였으므

로 모수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셀프리더십은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

반적 특성,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셀프리더십의 동

질성 검정을 위하여 Independent t-test 사용하였고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셀프리더십 차이 비교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III. Results

1.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60명으로 실험군 30명, 대조

군 30명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인 성별, 나이, 학년, 

전공만족도, 동아리 활동, 졸업 후 희망 진로, 학과 지원동기, 

학업성취도, 현 건강상태, 주거형태 등에 대해 두 군의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어 실험군과 

대조군은 동질한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67세이었으며,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

해 여성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두 

집단 모두 약 90%이상 학생이 자신의 현 전공에 대해 만족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3.3%의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

고 있었으며, 약 70% 이상에서 졸업 후 임상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약 50% 이상의 학생들

이 경제적 안정 때문에 보건계열 학과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 약 60%가 지난학기 성적이 평점 3.0 이상 3.9이하로 

중위권 수준을 보였다. 두 집단 모두 약 50%이상에서 또래에 

비해 비교적 건강한편이라고 응답하였고 약 70%이상에서 기숙

사 또는 자취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of th

e Participants

건강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을 Independent t-test를 통하여 실시한 결과 유

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은 동질한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

제해결능력 및 셀프리더십의 사전 평균 점수 비율은 약 60% 

이상으로 중위권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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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60)

Characteristics
Exp.(n=30) Cont.(n=30)

t p
M±SD M±SD

Ego-identity 197.90±30.17 198.27±23.35 -0.05 .958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189.47±20.47 184.57±17.38 -1.37 .322

Self-leadership 60.73±6.61 59.23±8.34 0.77 .443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2.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of the Participants

(N=60)

Variables Groups
Pre test Post test

t p
M±SD M±SD

Ego-identity
Exp. 197.90±30.17 213.10±36.55 1.02 .313

Cont. 198.27±23.35 204.37±29.55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Exp. 189.47±20.47 195.60±25.22 2.27 .027

Cont. 184.57±17.38 182.57±18.80

Self- leadership
Exp. 60.73±6.61 63.00±7.61 2.12 .038

Cont. 59.23±8.34 58.33±9.34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3. Effect of a Health Education Program on the Dependent Variables

3. Hypothesis Testing

5주간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프로그램 종료 직후 

두 집단 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셀프리더십 

점수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실험군(195.60±25.22)이 대조군(182.57±18.80)보다 유의하

게 높았으며(t=2.27, P=.027), 셀프리더십도 실험군(63.00±7.6

1)이 대조군(58.33±9.34)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12, P=.03

8). 하지만 자아정체감은 실험군(213.10±36.55)이 대조군(204.

37±29.55)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02, p=.313).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건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과 셀프리더십에서 확인되었다<Table 3>.

IV. Discussion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5주간 건강교육 프

로그램을 적용한 후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셀프

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현장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수행되었다.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자

아정체감을 비롯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셀프리더십의 향상

을 나타내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건강교육 프로그램이 

특히 보건계열 대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은 전공간 협력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사회복지학

과 및 간호학과 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나타낸 김근

곤 등[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1]의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전공 간 협력과 소

그룹 팀 학습을 기본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이 학생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내어 책임감과 협동심을 기르

는데 시너지효과를 나타내고 특히 [1]의 연구에서는 시도되지 

않은 현장형 실습프로그램의 구성이 실질적으로 이슈가 되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회

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학생들이 실제로 교육현장

에 투입되어 소그룹별로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와 역할분담에 

따른 활동을 실제로 수행해봄으로써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향

상시키는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셀프리더십의 향상에도 본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적용된 방식과 비슷한 형태

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불

가하지만 문제해결능력과 셀프리더십과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

낸 [5]의 연구결과를 통해 해석해 볼 수 있겠다. 교내교육프로

그램과 현장형 실습교육프로그램의 구성과 함께 소그룹 팀원 

편성 시 전공별 학생의 혼합배치, 교내 시뮬레이션의 실습체험, 

현장형 교육프로그램의 학생 직접 참여 방법이 사회적 문제해

결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인 학습 분위기

를 형성하게 되고 학습자의 내적 동기를 유발하여 각자에게 내

제되어 있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의 잠재능력이 발휘되도

록 함으로써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

낸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자아정체감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점수 차이가 

크게 좋아지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두 군 간에는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적용된 방식의 보

건계열 학과간의 전공연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는 있

으나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변수를 적용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비교는 어렵지만 창의적 지식과 정보의 창출, 문제해결 및 

자기관리 능력과 같은 핵심역량을 배양시키기 위해 구성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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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참여 학습”이라는 맥락에서 프로그램 

참여 그 자체가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 상호작용하게 되고 그 안

에서 자기성찰의 기회를 획득함과 동시에 타인을 수용하고 원만

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확립 하는데 도

움이 된다는 점[17, 18]에서 본 연구의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통

해 보건계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의 변화를 알아보려는 시도는 

의미 있는 과정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자아정체감의 

점수가 올라간 점을 감안한다면 1주의 현장적용 기간이 짧을 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적용기간을 더 늘려서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올바른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다양

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지속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학제간(간호학과, 임상병리과 및 방사선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제작된 건강교육 프로그램이 보건계열 대학생

의 사회적 문제해결 및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역

량강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증한 점에 의의를 

가지나 결과의 해석상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

는 일개 대학에서 대상자를 무작위 배정하지 못하고 편의표출

법을 사용하였으나 확산 방지를 위해 본 연구의 프로그램 구성 

시 보건계열 전공지식 및 시뮬레이션 및 실험실습, 현장형 실습

교육으로 진행하여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경우 교육

의 내용을 습득하는데 제한이 따르도록 하고 프로그램이 진행

되는 시기에 대조군을 두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였다. 그럼에도 무작위 배정을 수행하지 못 하였으므로 혼돈변

수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건강교육 

프로그램 제공 후 약 5주가 경과한 시점에서만 자아정체감, 사

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검증은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프로그램의 장기 효과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하지만 다학제간의 협력을 통한 전공연계 프로그램으로

서 전공교육의 연속성을 높이고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요구하

는 실무적응력 및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하는데 효과적이며 아울

러 우수한 보건인력 양성에 기반이 되는 역량강화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V. Conclusions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교육 프로그램

을 총 5주간 적용한 후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셀

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보건계열 대학생의 전

공 관련 지식과 현장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교내에서 주 1회, 60분씩, 

총 4주간 교내프로그램과 현장교육프로그램을 1회, 120분 참

여하는 총 5주간의 건강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건강교육 프로그램은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임신, 출산, 영아 

및 모성 건강관리에 필요한 활력징후 측정법, 혈액검사, 소변검사, 

골밀도 검사법 등에 관한 교내교육(이론, 실습)과 교내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현장에서 실습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교육 프로그램

을 효과를 확인한 결과 선행연구[19]결과와 달리 자아정체감

의 두드러진 향상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해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김근곤 등[1]의 연구결과와 마

찬가지로 복잡한 상황에서 비판적 사고를 통해 효과적으로 문

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인적

인 자기관리의 리더쉽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본 프로그램이 보건계열 대학생

들이 현장을 이해하고 체험함으로써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

술을 통합하는 실무교육을 제공[29]할 수 있는 기회에 노출되

었다는 점에서 다학제간의 협력을 통해 공통적으로 이루고자 

한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사료된다. 그러

므로 보건계열 대학생이 학습된 전공 관련 이론적 지식을 지역

사회에서 실제 적용가능 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활용

되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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